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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죽습니

다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높아지면서 해마

다 식목일시기논란이계속되고있는가

운데 광주지역에서 나무 심기에 가장 좋

은 날은 4월5일 식목일이아닌 2월24일께

인 것으로 조사됐다 식목일이 처음 제정

된 1940년대보다 최근 평균 기온이 크게

오르고 일조시간도늘었기때문이다

31일 민간기상업체 케이웨더가 발표한

식목일기온변화 자료에따르면광주지

역의최근 10년(20062015년) 기온을분

석한결과나무심기에가장알맞은평균기

온(65도)을 보인 시기는 2월24일께로 식

목일보다 40여일이나빨랐다

광주지역의 평년(19812010년)기온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3월12일께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나뭇잎이 나는 시기

와땅속온도를분석해일평균기온이 65

도일 때나무를심는것이가장좋다고발

표한바있다

광주를비롯해서울대구부산제주강

릉 등 6개 도시를분석한결과지역별로는

제주가 2월1일(최근 10년)과 2월12일(평

년)로 조사돼 전국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 2월15일 전국에

서처음으로나무심기행사를하기도했다

1946년제정한식목일의평균기온도 70

년동안크게올랐다

광주의 식목일 평균기온은 1940년대 8

5도였지만 1960년대 95도 1980년대 107

도 2010년대에는 111도를 기록했다 최

근 10년 평균기온은 117도로 1940년대보

다 32도나 높아졌다 평균최저기온도

1940년대 33도에서최근 10년 62도로 29

도 올랐고 일조시간도 69시간에서 8시간

으로 11시간늘어났다 반면최근 10년강

수량은 06로 1940년대(44)보다 38

줄어들었다

식목일 시기 논란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4월에는이미나무의잎이나오기때

문에자칫나무가고사할수도있기때문이

다 실제나무는잎또는눈이틔면서뿌리

가 활동을 시작하는데 이 시기에 뿌리를

건드리면생육에악영향을끼치게된다

이 같은 이유로 과거 정부 차원에서 식

목일 변경이 추진되기도 했다 노무현 대

통령의지시로식목일변경이추진돼이명

박대통령재임시절국무회의에상정됐지

만현행유지로결론이났다 식목일의상

징성을 유지하되 지자체별로 기온변화를

고려해나무심기시기를탄력적으로운영

하면 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한쪽에

서는지자체별로나무심기가시기에상관

없이중구난방으로이뤄지고있다는지적

도나오고있다

한편북한은 1999년식수절을 4월6일에

서 3월2일로변경했다

김경인기자kki@kwangjucokr

나무심기좋은날언제?식목일논란

70년간 식목일기온 32도 상승식재후고사가능성

산림과학원 65도 적합광주 2월24일이 최적

활동하기 좋은 시기 대학이 지역민들

에 대한 맞춤형 스킨십을 펼쳐 눈길을 끌

고있다

캠퍼스에만개한봄꽃을즐기려는시민

들이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발빠르게 주

차요금을무료화하는가하면 담장을허

물고잔디축구장을개방하며시민들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텃밭을 분양하면서

작물 재배법을 알려주고 시민들 체력건

강까지관리해준다

전남대 캠퍼스는 도심 속 봄꽃 나들이

명소다 벚나무와 홍매화 목련 개나리

등 봄꽃 2만3000여 그루로 눈이 부실 정

도다 벚꽃개화시기가이번주말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남대는 23

일 주차 요금을 무료화해 캠퍼스를 개방

키로 했다 누구나 찾아와 팬지 튤립 수

선화와철쭉등 봄의향기를만끽하라는

취지다

전남대는 텃밭도 지역민들에게 무료로

분양했다 광주 캠퍼스 농업실습교육원

실습장 내 4620 규모와 나주농장(6600

)을 시민들에게분양한뒤농기구퇴비

도 제공하고 교수와 강사들이 작물별 재

배법도알려준다

동강대는 벽돌식 담장을 허물어 고 최

근 단장한 인조잔디 축구장(5050) 규모

운동장을주말과휴일주민들에게개방키

로했다 기존외부에서학교내부를볼수

없고 접근할 수 없도록 한 폐쇄형 돌담을

제거하고개방성을높여시민들과거리를

좁히기 위한 것이라고 학교측은 설명했

다

조선대는 체육관 내 시민체력증진센

터를 통해신청을받아시민들의체력측

정 및 맞춤형 운동 처방을 내리고 관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중이며 광주과학기술

원은지난 24일 넌버벌 태권도퍼포먼스

와 무용과 국악이 어우러진 공연 등을 즐

길 수 있는 문화행사를 마련하는 등 매년

4차례 시민들과함께하는문화행사를기

획하고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만개한봄꽃열린캠퍼스

전남대이번주주차료무료동강대축구장개방

조선대시민체력측정서비스광주과기원문화행사

광주와전남북지역만유일하게성매

매특별법 유지 의견이 높은 것으로 조

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538명을 대상으로 성매매특

별법 존폐에 대해 설문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42%포인트)한 결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432%)이 유지

해야 한다는 의견(374%)을 오차범위

(±42%포인트) 내인 58%포인트 앞선

것으로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폐지 찬성 비

율이 45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전

충청세종(454%) 대구경북(450%)

순으로폐지찬성비율이높았다

반면 광주와 전남북에서는 폐지 34

6%유지 450%로 유지의견이우세했

다 부산경남울산(폐지 396% 유지

396%)에서는두의견이동률로나타나

매우팽팽한것으로조사됐다

성별로는 남성의 폐지 찬성 의견이

594%로여성(374%)보다 크게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와 40대에서폐지의견

이각각 530% 477%로다수를차지했

다 60세 이상과 50대30대에서는 폐지

와유지의견이오차범위내에서팽팽히

맞섰다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폐지해

야한다는응답이 475% 유지해야한다

는의견이 304%로나타나폐지의견이

우세했다 중도층에서는폐지 449%유

지 392% 보수층에서는폐지 393%유

지 404%로나타났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봄철 공원

내 야생식물 채취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집중단속에들어간다고

30일밝혔다

집중 단속 행위는 공원에서의 쑥 고

사리 냉이 등 봄나물을 비롯한 야생식

물 무단 채취행위 샛길 출입행위로 단

속은5월말까지지속된다위법행위적

발시 야생식물 채취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샛길

출입의경우 3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

과된다 김형호기자 khh@

성매매에더보수적인전라도

리얼미터특별법존폐설문유지 의견 45% 전국 최고

무등산에서쑥캐면안돼요

지난31일광주시광산구서봉동호남대학교교정에서여대생들이연분홍진달래를배경으로사진을찍고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봄처녀진달래밭오셨네

야생식물채취 5월까지단속

오늘의날씨

주의

높음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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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오후
풍향 파고() 풍향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 남서서
먼바다 북서북 0510 남서서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0 북서북
먼바다(동) 북북동 1020 북서북

파고()
05

0510
05

1015

�바다날씨

먼바다(서) 북동동 1020 북서북 1015

�물때

목포
0749 0016
2002 1323

여수
0243 0928
1515 2116

밀물 썰물

�주간날씨

2(토) 3(일) 4(월) 5(화) 6(수) 7(목) 8(금)

� � � � � � �
1024 1216 917 818 819 1019 821

광 주 맑음

목 포 맑음

여 수 맑음

완 도 맑음

구 례 맑음

강 진 맑음

해 남 맑음

장 성 맑음

나 주 맑음

923

718

1118

920

723

721

622

623

624

621

1022

522

624

621

424

613

718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보 성

순 천

영 광

전 주

군 산

남 원

흑산도

진 도

�지역별날씨 ���

해뜸 0619

해짐 1854
�� 0139

�� 1215

꽃구경가세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식중독

자외선

피부질환
� �


